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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8년부터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  차원의 교육, 정책, 법률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재까지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사고는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이 개인정보 

침해에 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추정  처 할 수 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침해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에 방  응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  일반인을 상으로 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한 

정보가 제공  달된다면, 개인은 개인정보 침해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옮겨질지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침해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정보 제공에 한 일반인의 수용 향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련 정보 제공에 한 필요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인의 주동 인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ABSTRACT

Since 2008, large-scale personal information breach incidents have occurred frequently. Even though national education, 

policy, and laws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to resolve the issue, personal information breaches still occur. 

Currently, individuals cannot confirm detailed information about what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affected, and they cannot 

respond to the breach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evelop various method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aused by breach and leakage incidents and move to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understa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information breach, to present services that can 

prevent breaches of personal information,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of and analyze the potential public demand for such 

services, and to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privacy-related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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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 기술의 발 과 활성화로 인하여 구든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

보를 생산, 유통,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1].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정

보의 유통범 가 넓어지면서, 그에 따른 해킹, 악성

코드, 피싱,  등 역기능의 범주도 넓어지고 있으

며, 이와 련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다[2].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융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구체 인 피해 규모와 발생내역 등 상

세한 정보를 악하는 것은 어렵다[3]. 그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와 련하여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 개인정보 련 법률에 따라, 개

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발생에 한 

내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개인정보 침해

에 한 정보를 온라인, 오 라인으로 개인정보가 유

출된 회원에게 공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정보가 상

세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개인정보 침해에 

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처

할 수 없는 실정이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한 정보 부

족 상을 해결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하고 처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개인이 정보를 얼마나 수용하

고, 보호 행동으로 옮길지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해, 개인정보 침해 정보 제공에 한 

서비스와 그에 따른 기능을 정의하고, 서비스에 한 

일반 개인들의 수용,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 지에 하여 도출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련 정보 제공과 이와 

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개인의 주동 인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것에 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II.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 정의

2.1 정보보호 련 정보 제공 사례

재 개인정보보호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에 하여 직 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

다. 하지만 정보보호 분야에서 정보보호 련 정보

(사이버 , 유출, 응 방침 등)를 개인·기업·조

직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신고 서비스, e 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인터넷 

침해사고 경보, 사이버 기 경보 등 4개의 서비스

가 운 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미국, 국, 일본 

등에서 CERT를 통해 정보보호 련 정보가 제공되

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

원에서 운 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침해 발생 시 

신고 수  상담, 민원 등 개인정보 침해에 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운 하고 있다. 신고 차에 

따라 신고자의 이메일로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 

후 개인이 직  신고를 해야 하는 서비스이다[5].

e 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 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I-PIN)가 어떠한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

되는지를 조회하고, 불필요할 시 회원탈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 공지사항을 통해 

본인확인서비스에 한 기업별 서비스 황 정보(순

간 단·스팸차단 방법 등)를 게시하고 있다[6].

인터넷 침해사고 경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

하는 서비스로서, 민간분야의 인터넷 침해 우려 

에 하여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공하는 정보는 일자별로 사이버 에 한 경보, 

악성코드 발견 홈페이지 수, 신종 스미싱 악성 앱 

수, 피싱·  차단 사이트 수, 소 트웨어 보안 업

데이트 권고 공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침해

사고 경보 단계는 5단계로 정상, 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되어 있다[7].

사이버 기 경보는 국가정보원에서 운 하고 있

는 사이버안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공공분

야의 사이버 기 경보와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국가사이버안 리규정 제 11조에 의

거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기 경보를 발

령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 인 경보 업무 

수행을 해 경보 련 정보를 발령 에 민간 분야

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호 교환하여 업

무를 수행한다. 사이버 기 경보 단계는 5단계로 

정상, 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됨으로써 인터

넷 침해사고 경보와 동일하다[8].

미국의 US-CERT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보안 

이슈 외 취약   공격 등에 한 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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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메일링 서비스 신청자들에게는 보안 경고 정

보 메일을 보내는 서비스를 운 하고 있다. 다른 국

가의 CER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각 취약  

 공격에 한 코드화가 되어 있다[9].

국의 CNCERT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게 사이

버 기 경보에 해 5단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취약 과 악성코드 등 보안 에 한 경고

사항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일하게 신청자에게 별도의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0].

일본의 JPCERT의 경우, 타 국가와 동일하게 

  취약 에 한 정보  취약  조치 방안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공공·민간 분

야 모두 해당되며, 주로 조직을 상으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11].

재 정보보호 분야 내 정보 제공은 웹 홈페이지

와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메일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소극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정보 제공 사례의 경우, 사이버 을 지속

으로 악하고 험한 정도를 단계로 구분하여,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내용은 주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시스템  네트워크에 한 기

술  취약 , 취약 을 제거할 수 있는 보호기술, 취

약 에 발생할 수 있는  등 기술 인 정보에 

을 두고 있다.

2.2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 정의

국내·외 정보보호 분야의 정보 제공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정의하 다.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는 재 실

시되고 있지 않은 개념 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명확히 정의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는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련 기 (주  기 )에서 개인정보 침해 ·후

(제공 시기)로 개인정보   침해와 이에 한 

보호· 처 방법(제공 정보)에 하여 문자, 이메일, 

웹 홈페이지(제공 방법)을 통해 일반인(제공 상)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는 서비스의 목 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 수 있고 일반 국민들  정부기 이나 민간업체

들이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더 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II. 문헌연구

3.1 개인정보 유출·침해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필수 매체가 되었으며, 인

터넷 이용자의 수는 기하 수 으로 증가하여, 부

분의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사

용자 수의 증가는 정부나 기업에서 일방 으로 정보

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직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가 가능한 시

를 만들었다[1]. 하지만 이면에서는 량의 정보 생

산  유통이 쉬워지면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이용과 개인정보 유출  침해 등이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12].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

는 일반 사용자의 물리 ·정신  피해를 래하고 있

다[13]. 이  연구들에서는 개인정보의 요성과 개

인정보 침해의 악 향에 한 내용을 행동 ·기술 ·

리 ·정책 ·경제  분야 등 다양한 으로 다루

고 있다. Crespo & del Bosque(2009)는 일반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하여 험을 인식하

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 다[14]. Heatherly et. 

al.(2012)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 상인 개

인정보는 보호해야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한 효과를 분석하

다[15]. 이충훈 등(2011)은 미국의 46개주와 다른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 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신고 임워크를 도출하고, 이에 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 다[16].

재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하여 응할 

수 있는 기술,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키는 공격 등에 

한 연구와 법 ·정책  구조에 한 연구, 개인정

보의 유출  침해로 인한 피해 가치 등의 경제  연

구, 개인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향 요인  행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개

인)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정보 제공에 한 체계 

 그에 한 필요성 등에 한 연구된 바 없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한 정보 제공의 필요

성을 연구하여 서비스를 정의하고, 최종 으로 일반 

사용자들을 상으로 서비스 수용 의도에 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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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 상 정보 제공  알림

정보 제공  알림에 한 연구는 기술, 디자인, 

소비자의 수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Hauswirth & Jazayeri(1999)는 정보 알림을 

한 시스템  푸시 시스템에 하여 제시하고,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여 효과 인 푸시 시스템을 한 통

신 체계  구성 요소, 제공 채 에 하여 제시하

다[17]. Juvva & Rajkumar(1999)는 통신 패턴

과 이종 노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푸시 서비스를 제시하 다[18]. Lepori 

et. al.(2002)은 일반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만 하

면 한 시간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푸시 서

비스를 제시하 다. 이를 통해 이러한 정보 제공 서

비스가 시장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 다[19]. 

Us et. al.(2011)는 기존의 경보 시스템이 공정  

제어시스템 설계상 많은 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

보 알림을 활용함으로써, 산업에서 사용되는 경보 시

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20]. 

임미나와 이 식(2013)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푸쉬 

정보 알림에 한 수용과 태도에 하여 연구하 으

며, 자신과의 근성, 다양한 형태, 사회  상호 작

용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태도가 형성되고 행동이 발

된다고 주장하 다[21].

3.3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한 향 요인

문헌 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정의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하여 어떠

한 요인들이 서비스 수용과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해 서비스 

수용과 보호 동기 이론에 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

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3.3.1 서비스 수용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사회심리학분야의 합리  행 이

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기

로 정보기술 이용자의 행 를 설명하고 측하는 모

형이다. 합리  행  이론에서의 행 에 한 태도와 

행  의도 간 계를 정보기술 이용자의 정보 기술채

택 연구로 확장한 모형이다. 합리  행  이론은 사

회 심리학 분야에서 Fishbein(1967)에 의해 처음

으로 개발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되었으며, 

인간의 행 를 이해하고 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다. 사람의 특정행동은 행동을 수행하려는 행동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행동 의도는 상에 한 

태도와 주  규범에 결정된다는 이론이다[22]. 계

획  행  이론은 Ajzen(1985)에 의해 발표된 모

형으로서, 기존의 합리  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라는 개념을 추가하 다. 행동은 행동의도와 지

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결정되고, 행동 의도는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는 이론이다[23]. 분해된 계획  행  이론

(Decompo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DTPB)은 많은 행  이론들이 활용되는 가운데, 

Taylor　＆ Todd에 의하여 컴퓨터 자원 센터 사용

을 설명하고 측하기 해 제시된 이론이다. 자신감

과 련된 내  자원 측면과 이용 가능한 자원인 외

 자원(시간, 돈)으로 나  수 있다고 제시하 다

[24].

Hsu & Chiu(2004)는 인터넷을 통한 지식의 

경우, 서비스 도입 기 자기 효능감이 어서 사용

자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

장하 다. 한, 온라인 서비스 도입에 한 인터넷 

사용자의 자기 효능감의 역할에 하여 수용 패턴을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활용하여 검증하 다[25]. 

Shih(2004)는 B2C 상 자 상거래 시장의 온라

인 쇼핑은 커뮤니 이션에 의존하고 있음을 주장하면

서, 온라인 쇼핑에 한 고객의 수용 요인을 도출하

고, 이에 하여 검증하 다[26]. Hung & 

Chang(2005)의 연구에서는 어 리 이션 로토콜

의 수용 모형을 도출하기 해, 기술 수용 모형과 계

획  행동 이론을 활용하 다. 두 모형을 통해 연구 

모형 설계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검증을 통해 최

종 으로 무선 어 리 이션 로토콜(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 수용에 미치는 

향 요인을 도출하 다[27]. Hung et. al(2006)는 

자정부 서비스에 한 연구와 계획  행동 이론에 

한 문헌 연구를 통해 자정부 서비스에 합한 계

획  행동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검증하 다[28].

3.3.2 보호 동기 이론

보호 동기 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은 의학과 보건학에서 건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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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되었을 시, 보호 동기를 일으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메세지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이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보호 동기이론을 활용한 

연구되어 왔다. Rogers(1975)는 보호동기이론의 

변인들을 공포소구의 세 가지 요 변인인 유해함의 

정도, 발생 가능성, 권장 반응의 효능감이 인지  매

개 과정을 통해 보호동기이론의  평가와 처 평

가라는 새로운 변인으로 변형되어, 이를 통해  공포

소구의 향으로 인한 태도 변화의 과정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29]. 이민규와 김 은

(2009)은 건강과 질병이 주요 쟁 으로 부각되는데 

있어서, 미디어는 건강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며, 정보 달의 순기능과 선정 인 보도로 인한 불

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에 따라 보호동기이론을 바탕

으로 하여 질병에 한 정보 이용의 다양한 효과에 

해서 살펴보고, 이 같은 정보가 이용자의 공포감과 

보호동기추구를 이끌어내고 궁극 으로 건강 증진 의

사를 유도하는 요소임을 실증하 다[30]. 박찬욱과 

이상우(2014)는 정보 주체인 개인을 상으로 개인

정보보호 행동을 유도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라고 주장하 다. 이를 보완하기 해 보호

동기이론을 기반으로 온라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

호행동의 변화를 설명하 다[31].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수용과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기 해, 정보 

기술 련한 서비스 수용과 보호 동기 이론과 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서비스 수용에 한 선행 

연구들은 기술 수용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합리  

행  이론, 계획  행동 이론 등 여러 이론과 련되

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더 나아가 제품이나 기술과 

련된 수용 이외에 서비스의 수용에 하여 연구되

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 제공에 한 서비스 수용 연구는 피해를 방지하

는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하고, 개인이 정보를 수용할 

것인지, 더 나아가 정보를 활용하여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하여 면 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

용은 외부 요인이 개인의 인지 요인과 연결되고, 개

인의 인지 요인이 태도, 이용 의사, 실제 행동으로 

까지 향을 미친다는 기술 수용 모형의 연구 내용과 

련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기술 수용 

모형을 기 로 개인정보 침해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한 수용 연구 모형을 설계하 다.

서비스 수용  이외에 개인 정보 침해와 련

된 요인들에 하여 보호 동기 이론과 련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았다. 문헌 연구를 진행하 다. 보호 

동기 이론과 련한 연구들은 질병과 주로 련된 연

구가 진행되었다. 개인정보 침해가 질병과 달리 직

인 신체  피해  정신 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다. 하지만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와 정

신  피해 등을 직·간 으로 발생 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개인의 인식  행동으로 변화가 가능

하며 확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행하고자 하

는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일반인이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에서, 보호 동기를 일으

키고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에서 보호 

동기 이론과 련이 있다. 이에 보호 동기 이론에 

한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용과 연결하

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 다.

IV. 연구 모형  설계

4.1 연구 모형

사례 연구를 통해 정의한 서비스에 하여 수용 

의도와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미치는 향 요인을 분

석하기 해 연구 모형을 설계하 다. 본 연구의 모

형은 기술 수용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된 서비스 수용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하 으며, 개인정보보호 분야

의 특성을 반 하기 해 보호 동기 이론을 활용하여 

연구 모형을 보강하 다.

기존의 기술 수용 모형은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 용이성, 이용 태도, 행

동  이용 의사, 실제 시스템 이용이 향 계에 따

라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 모형의 

기반으로 하지만 향 요인  인지된 이용 용이성을 

제외하 다. 정보 제공에 한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

에서의 이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달에 

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 용이성 보다는 인

지된 신뢰성이 서비스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

이라는 연구 의도를 가지고 기존 기술 수용 모형을 

수정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 다. 이에 따라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신뢰성은 태도에 향을 미

치고, 태도는 서비스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수용 의도는 실제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행동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구 모형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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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보호 동기 이론에 한 문헌 연구를 통해 인지된 

험 감소, 자기 효능감,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 , 

개인정보 침해 경험을 연구 변인으로 도출하 다. 인

지된 험 감소는 정보 제공을 통해 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 를 뜻하며 험에 한 보호 기 와 

련 있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으로

부터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개

인의 믿음을 뜻한다. 이는 보호 동기 이론의 처 평

가로부터 도출하 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 과 개

인정보 침해 경험은 자신의 험에 한 인식 수 과 

실제 험에 닥친 경험이 각 각 태도와 행동에 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변인으로 도출하

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 은 험에 한 인식 

수 이기 때문에 태도와 함께 수용 의도에 향을 미

치며, 개인정보 침해 경험은 수용 의도가 형성된 이

후 개인정보보호 행동을 할 때, 개인정보 과 개

인(자신)과의 직 인 연 성이 개인정보보호 행동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 다(Fig 1).

4.2 연구가설

본 연구의 서비스는 태도에 인지된 유용성, 신뢰

성, 험감소가 향을 미친다. 그 에서도 태도는 

서비스 수용에 요한 요소이며, 주 인 규범과 행

동 통제가 향을 미친다. 태도에 미치는 향 요소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서비

스를 이용할 정인 일반인에게 있어 요한 요소이

다[18].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개인정보 침해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인지된 신뢰성(Perceived Reliability)는 정보

를 달  제공하는 매체에 한 태도를 형성하는 

요한 요소  하나이다. 정보를 달하는 서비스는 

신뢰성이 요하다. 한, 서비스의 인지된 신뢰성은 

태도를 형성하는데 유용성만큼 요한 요소이다. 신

뢰를 갖추지 못한 정보는 일반인의 부정 인 의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하지 않는 상이 발생

할 수 있다[21].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 개인정보 침해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하

여 인지된 신뢰성(Perceived Reliability)은 태도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인지된 험 감소(Perceived Reduced Risk)

는 정보보호 서비스에서 요한 요소이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정보 자산을 

하는 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이다[34].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3: 개인정보 침해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하

여 인지된 험 감소(Perceived Reduced Risk)

는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은 서비스를 수

용할 것인지 여부에 향을 미친다.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 수 이 낮다면, 서비스에 한 태도가 좋

을 수 있음에도 서비스 수용까지 향을 미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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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듯 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하는 정도

는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있어 

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24].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4: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은 수용 의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태도(Attitude)는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일반인의 서비스에 한 태도는 서비

스 수용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 서비스에 한 

수요를 악할 시 태도를 악하는 것은 요하며, 

도입 후 의도를 악하는 요한 향 요소이다

[32].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5: 개인정보 침해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하

여 태도(Attitude)는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은 본인이 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 감와 자신감으로서, 서비스에 

하여 일반인이 하게 행동할 지에 한 기 와 

자신은 서비스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친다[33].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6: 개인정보 침해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하

여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은 수용 의도에 향

(+)을 미칠 것이다.

서비스 수용 의도(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는 실제 이용에 향을 미친다. 태도

가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치고, 수용 의도가 개인정

보보호 행동으로 이동되는 지에 하여 분석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향이 미치는 것 뿐 만 아니라, 결

과로서 발휘될 수 있는 요소이다[32].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7: 개인정보 침해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한 

수용 의도(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는 

개인정보보호 행동(활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  유출에 한 걱정과 염려가 커

질수록 일반인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정 인 향

을 미친다. 우려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경험

(Experience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은 이러한 정보보호 활동에 향을 미친다. 

한, 정보보호 서비스에 한 수용 의도가 정보보호 

활동에 향을 미치는데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향

을 미친다[24].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8: 개인정보 침해 경험(Experience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은 수용 의도와 

개인정보보호 행동 사이의 상 계에 향(+)을 미

칠 것이다.

4.3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개인

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는 가치가 있으며, 

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신념의 정도를 뜻한

다.

인지된 신뢰성(Perceived Reliability)은 개인

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뜻한다.

인지된 험 감소(Perceived Reduced Risk)

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다

양한 들로부터 보호하고, 험한 상황을 완화 시

켜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은 개인이 지켜

야할 자산이며, 보호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산

임을 인지하는 정도이다.

태도(Attitude)는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에 한 개인의 

태도를 뜻한다. 태도는 개인의 행동과 행동을 실시하

기 이  그에 한 의도를 구성하는데 요한 요소이

다.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은 개인이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원활하

게 이용할 수 있는 내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하며, 이에 한 자신감 혹은 기 감을 뜻한다.

서비스 수용 의도(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는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

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가능성을 뜻한다.

개인정보 침해 경험(Experience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은 개인정보 침해 경험을 뜻

한다. 개인정보 침해 경험은 일반인의 실제 침해 경

험 뿐 만 아니라, 유출 사실 여부를 조회하거나 통보

를 받은 경험을 뜻한다.

개인정보보호 행동(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ction)은 개인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206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 사용 의도 분석

해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기 인 방, 처 활동

과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손해 배상 청구 등 

모든 개인정보보호 행동을 뜻한다. 서비스를 통해 태

도를 구성하고, 의도가 있으며, 더 나아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일련의 연결을 뜻한다.

V. 가설검증  분석 결과

5.1 표본 구성과 분석방법

5.1.1 자료 수집  표본의 특성

연구가설의 검증을 해 휴 폰을 사용하는 일반

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구  설문지

를 구성하여 배포하 다. 총 434부를 회수하여 분석

에 사용하 다. 응답자  남성은 193명(44.4%), 

여성은 241명(55.6%)이 다(Table 1).

Gender # of Respondents Ratio(%)

Male 193 44.4%

Female 241 55.6%

Total 434 100.0%

Table 1. Feature of Respondents by Gender

연령 는 20 가 체 434명  369명(85.0%)

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연령 는 19세 미만 6명

(1.4%), 30∼39세 30명(6.9%), 40∼49세 19명

(4.4%), 50세 이상 10명(2.3%)으로 나타났다

(Table 2).

Age # of Respondents Ratio(%)

~19 6 1.4%

20~29 369 85.0%

30~39 30 6.9%

40~49 19 4.4%

50~ 10 2.3%

Total 434 100.0%

Table 2. Feature of Respondent by Age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0명

(64.5%)이다. 개인정보 유출 조회를 해본 이 있

는 응답자는 221명(50.9%)이다. 이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인지 못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출 조회 경험은 221명(50.9%)으로, 인지하 어

도 실제 조회하여 확인하지 않는 인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Experience Yes(%) No(%) Total(%)

Personal 

information 

breach

280

(64.5%)

154

(35.5%)

434

(100.0%)

Personal 

information 

breach 

recognition

221

(50.9%)

213

(49.1%)

434

(100.0%)

Table 3. Experience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 and Breach Recognition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 혹은 유사

한 서비스가 있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체 434명  300명(69.1%)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하여 요하게 인식하는 수

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 의도 역시 높게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가 도입 될 경우, 일반인의 인식이 정

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도가 

없는 응답자는 30.9%로 나타났다(Table 4).

Intention Yes(%) No(%) Total

Result 300(69.1) 134(30.9) 434

Table 4. 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와 요인간의 

상 계 여부와 향을 도출하기 하여 Smart 

PL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을 하여 총 

434부  서비스 사용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134부

를 제외한 300부를 사용하 다.

5.1.2 분석방법

연구모형의 분석을 해 Smart PLS(Partial 

Least Square) 2.0을 활용하 다. PLS 분석은 

다변량 분석을 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하나로 요인 

분석법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방법의 큰 제약이 던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에 한 엄격한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이다. 한 이론 인 구조에 한 평가

와 측정모형에 한 평가가 가능하다[35]. 이에 연

구 구성 요인들의 설명력을 측정하고자 본 연구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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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Perceived Usefulness 0.9060 0.8443

Perceived Reliability 0.9363 0.9089

Perceived Reduced Risk 0.9331 0.9035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0.9486 0.9186

Attitude 0.9360 0.9085

Self Efficacy 0.9258 0.8931

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 0.9458 0.9139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ction 0.9402 0.9153

Experience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
0.9437 0.9105

Table 5. Analysis of Internal Consistency

석방법으로 채택하 다.

5.2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PLS 분석은 측정문항과 구성개념에 해 내 일

성, 집 타당성, 별타당성 검증을 요구한다. 내

일 성 검증을 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신뢰

성, 인지된 험 감소, 태도, 인지된 용이성, 개인정

보보호 인식 수 , 서비스 수용 의도, 개인정보보호 

행동을 상으로 Fornell & Larcker(1981)의 복

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신뢰성을 분

석하 다[36]. 복합신뢰도는 Thompson 등(1995)

이 주장하는 기 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고, 신뢰

성 검증에 리 사용되는 크론바하 알  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났다[37]. 따라서 내 일 성은 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5.2.1 집 타당성

집 타당성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구성개념에 한 요인 재값으로 검

증하 다. AVE는 Fornell & Larcker(1981), 

Chin(1998) 등이 주장하는 기 치인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구성개념의 요인 재값은 모두 Fornell 

& Larcker(1981)의 검증 기 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다[36].

5.2.2 별타당성

별타당성은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 값들의 

각선 축에 표시되는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

개념 간의 상 계수 값보다 큰가의 여부로 검증하

다[36]. 분석결과, AVE의 제곱근 값  가장 작은 

값(0.8701)이 가장 큰 상 계수 값(0.7432)보다 상

회하 기 때문에 별타당성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5.3 가설 검증

PLS 분석에서 경로모형의 설명력은 분산설명력

(Explained Variance)인 R²값으로 표 된다. 

PLS의 R² 분석결과, 서비스 수용의도는 개인정보보

호활동의 55.50%를 설명하 다. 이는 Falk & 

Miller가 제시한 정 검정력 10%를 상회하는 것

이다[38].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합도(goodness-of-fit, 

GoF)를 검증한 결과, GoF 향도는 0.5853으로

서, Wetzels et. al이 제시한 강(large)보다 크기 

때문에 모형의 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9](Fig 2).

PLS 분석을 통해 경로계수와 경로계수의 유의성

을 검증하 다. 이를 해 체표본을 이용하여 구조

모형에 한 β value(경로계수)를 구하고, PLS에

서 제공하는 부스트랩 방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성형 계( 련성)이 존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t-value를 산출하 다. 한 각 t-value

에 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p-value를 산출하 다. 

신뢰도는 3구간으로, p<0.001(***)이 가장 높으며, 

p<0.01(**), p<0.05(*) 순으로 신뢰도를 나태난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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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alysis Results 

Hypothesis
β value

(Path coefficient)
t-Value p-Value Result

Hypothesis 1 0.222 2.222 * Adopt

Hypothesis 2 0.335 3.888 *** Adopt

Hypothesis 3 0.342 3.817 *** Adopt

Hypothesis 4 0.489 5.771 *** Adopt

Hypothesis 5 0.371 3.550 *** Adopt

Hypothesis 6 0.081 1.025 0.085 Reject

Hypothesis 7 0.738 11.266 *** Adopt

Hypothesis 8 0.033 0.489 0.412 Reject

Table 6. Analysis Result

가설1 채택: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

스에 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이 태도(Attitude)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분석

한 결과 β값은 0.222, t값은 2.2220(p⟨0.05)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1을 채택하 다.

가설2 채택: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

스에 한 인지된 신뢰성(Perceived Reliability)

이 태도(Attitude)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분석

한 결과 β값은 0.335, t값은 3.8880(p⟨0.001)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2를 채택하 다.

가설3 채택: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

스에 한 인지된 험 감소(Perceived Reduced 

Risk)가 태도(Attitude)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을 분석한 결과 β값은 0.342, t값은 3.8170(p⟨
0.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3을 채택하 다.

가설4 채택: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이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 

수용 의도(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β값은 0.489, 

t값은 5.7710(p⟨0.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

설4를 채택하 다. 

가설5 채택: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

스에 한 태도(Attitude)가 서비스 수용 의도

(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β값은 0.371, t값은 

3.55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5(p⟨0.001)를 

채택하 다.

가설6 기각: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

스에 한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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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 수용 의도(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을 분석한 결과 β값은 0.081, t값은 1.0250(p⟨
0.085)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6을 기각하

다.

가설7 채택: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

스에 한 수용 의도(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가 실제 개인정보보호 활동(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ction)에 향을 미친다

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β값은 0.738, t값은 

11.266(p⟨0.05)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7을 채

택하 다.

가설8 기각: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

스에 한 수용 의도(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가 실제 개인정보보호 활동(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ction)에 향을 미치는

데 개인정보 침해 경험(Experience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이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β값은 0.033, t값은 0.4890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8을 기각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8개의 가설  가설6

과 가설8의 경우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게 나

타난 가설 6개를 채택하 다.

5.4 연구결과 논의

연구결과의 의미를 태도, 수용 의도, 개인정보보

호 활동에 미치는 향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5.4.1 인지된 험 감소

인지된 험 감소(Perceived Reduced Risk)

는 서비스에 한 태도에 가장 큰 향(β=0.342)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주목 인 험 감소가 서비스

에 한 태도가 가장 향을 미치고, 한 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

비스가 도입된다면, 주목 과 주요 달 정보가 서비

스에 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서비스를 도입하기 이

에, 해당 서비스가 인지된 험을 감소시킬 수 있

는지를 사 에 악한 후 도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5.4.2 인지된 신뢰성

인지된 신뢰성(Perceived Reliability)은 서비

스에 한 태도에 두 번째로 큰 향(β=0.33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자체

에 한 신뢰가 태도에 많은 향을 미치고, 한 

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가 도입 될 시, 일반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수용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5.4.3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서비

스에 한 태도에 향(β=0.22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가 활용도가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목 에 합하도록 기능을 수

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

가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

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5.4.4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은 서비스 수용 

의도에 가장 큰 향(β=0.48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일반인의 개인정보보호 인

식 수 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용할 의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인

정보보호 인식 수 이 높을 경우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

호 인식 수 이 높은 일반인을 물론, 낮은 일반인도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5 태도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한 태

도(Attitude)는 서비스 수용 의도에 향(β

=0.37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한 태도가 정 일수록 서비스 수용 의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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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나타낸다. 서비스 수용에 한 선행 연구들

의 결과와 동일하게 태도가 수용 의도로 하게 연

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6 서비스 수용 의도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한 수

용 의도(Intention of Service Acceptance)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가장 큰 향(β=0.738)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이 서비스 수용 

의도가 있다면,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활

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 활동으로 직 으

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개인

정보보호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임을 의미한

다.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개인정

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기 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4.7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은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향(β=0.081)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서비스 

 정보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 와 신념이 수용 의도에 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4.8 개인정보 침해 경험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에 한 수

용 의도와 개인정보보호 행동 사이에 개인정보 침해 

경험(Experience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이 향(β=0.033)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한 수용 의도가 개인정보

보호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개인정보 침해 경험에 차

이 없이 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개인정보 

침해 경험 유·무와 계없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이

루어짐을 알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며, 이러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일반 개인들은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

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 개인정보보호 수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보호에 하여 수동 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

들은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를 

수용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에 한 수동 인 태도도 일부 

극 인 태도로 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

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 요성을 악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 

침해와 련된 정보 제공에 하여 개인의 향과 활

용 가능성을 검증하 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서 보호기술, 제품, 취약 , 바이러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의 범 를 확

장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서비스에 하여 일반인을 

상으로 사용 의도를 물었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활

용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 서비스

의 가격이 무료라는 가정 하에 물었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일 경우 다르게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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